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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[논평] 군의 역사교과서 집필 참여, 점입가경 따로 없다

날 짜 2015. 11. 6. (총 1 쪽)

논 평

군의 역사교과서 집필 참여, 점입가경 따로 없다
역사교과서는 찌라시도, 정훈교재도 아니다

1. 한국사교과서를 국가가 직접 만들겠다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에 발맞춰 군

이 직접 필자로 참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. 김정배 국사편찬위원

회 위원장이 한국사 국정교과서 집필에 군사학 전공자를 필자로 포함시

키겠다는 발언에 이어 어제(11/5) 한민구 국방장관이 군 당국도 교과서 

집필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고, 현재 교육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

되었기 때문이다. 가히 점입가경이라 할 만하다. 

2. 지금 정부와 군은 왜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해서는 안되는지를 여실히 보

여주고 있다. 굳이 군의 개입으로 왜곡되고 굴절된 한국사를 언급할 필

요도 없다. 군의 집필 참여의 타당성 역시 논할 가치가 없다. 정부가 만

들겠다는 교과서는 0.1%의 위치에서 99.9%를 좌편향이라 우기고, 자신들

이 역사해석을 독점하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. 그 자체로 교육적 

가치를 상실한 교과서이다. 거기에 한국 역사와 정치에 부당하게 개입했

던 군의 과오와 치부를 찬란한 역사로 둔갑시키는 것은, 그런 교과서의 

무용성을 재확인시켜줄 뿐이다. 

3. 지금은 2015년이다. 그리고 역사교과서는 찌라시도, 정훈교재도 아니다. 

곧 쓰레기통에 버려질 교과서에 들어갈 국민 세금이 아까울 따름이다. 

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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